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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
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파이낸셜뉴스, 12.23) >

◈ 신상진 성남시장, “국토부에 야탑동 1,500가구 주택공급 재검토 요청”

ㅇ 교통 체증 심화 우려 및 구체적인 계획 부족으로 주민 혼란 가중

□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방안으로 발표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

주택공급사업은 성남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추진할 예정입니다.

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9일,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을 위해 

주택시장에 다양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이주수요를 시장에서 

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  - 특히,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한 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의하여 

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에 1.5천세대의 공공주택(분양)을 공급

하기로 하였습니다.

 ㅇ 다만, 투기수요 유입 등 방지를 위해 통상의 공공주택공급 사업과 같이 

구역을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대외 공개하였으며,

  - 향후 관련 법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

하고,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.

□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기 신도시의 주택수급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

하고, 추가 유휴부지 공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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